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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 경험과 대학생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의 매개효과*

박   지   혜          설   경   옥†         김   지   혜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생애사 이론과 획득된 준비 모델을 근거로 

아동기 환경, 성격(충동성), 인지(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변인의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생애사 이론에 따라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이 불확실한 환경으로 작

용하여 빠른 생애사 전략인 충동적 성격발달에 기여하고 획득된 준비 모델에 따라 충동성이

라는 성격변인이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의 발달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간접적으로 문제음

주를 예측할 것이라 가정했다. 문제음주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성차를 확인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성차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

육은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이 두 

변인을 순차적으로 매개했다. 다집단 분석결과 남녀 집단의 매개모형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남자 대학생에게서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과 충동성의 관

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알코올 중독 상담 및 문제 음주 예방 프로

그램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양육행동, 문제음주, 대학생, 생애사 이론, 획득된 준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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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각종 대학 행사

에서 음주가 권장되는 문화(정준영, 2010)를 

경험하는 대학생은 다양한 음주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는 골절과 같은 

신체 사고나 사망 등의 건강문제, 성폭행, 음

주운전, 기물파손 등의 법적문제(김광기, 장승

옥, 제갈정, 2006), 결석, 성적저하와 같은 

학업문제(Hingson, Heeren, Zakocs, Kopstein, & 

Wechsler, 2002),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및 대인관계 문제(Wesch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와 관련이 있다. 대

학생의 문제음주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알코

올 사용장애를 예측하기도 한다(O'Neill, Parra, 

& Sher, 2001).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을 위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보다 통합

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음주는 알코올 중독과 같은 임상적 수

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음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

을 의미한다(Institute of Medicine, 1990). 대학생 

문제음주는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성격

적 요인, 인지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강철중, 

김성곤, 김현경, 황인복, 변원탄, 2006). 본 연

구는 생애사 이론(Stearns, 1992)과 획득된 준비 

모델(Smith & Anderson, 2001)의 이론을 근거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부정적 

양육경험의 환경적 변인과 이후 이들의 성격

발달(충동성) 그리고 인지발달(대학생활에서의 

음주 중요성 인식)과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아동기 양육경험

진화생물학적 관점에 근거한 생애사 이론

(life history theory)에 따르면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적응전략을 사용하도

록 진화한다(Stearns, 1992). 모든 유기체들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자

원을 배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즉각적인 번식의 성공을 증진시키는 생식적 

노력(reproductive effort)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

략을 ‘빠른 전략’ 그리고 신체와 정신의 성장

에 투자하는 신체적 노력(somatic effort)을 우선

순위에 두는 전략을 ‘느린 전략’이라고 한다

(Ellis, 2004; Kaplan & Gangestad, 2005).

생애사 이론에 따르면 초기 양육 환경이 개

인의 생애사 전략 발달에 영향을 준다. 예측

이 불가능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

은 미래를 부정적이며 불확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빠른 생애사 전략을 발달시킨다(Ellis, 

Figueredo, Brumbach, & Schlomer, 2009). 불확실

한 환경에서 개인은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과 비교하여 현재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을 선호한다. 이러한 빠른 전략은 이른 나이

에 아이를 갖고,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

(Chisholm, 1993), 낮은 만족지연능력(Mittal & 

Griskevicius, 2014), 충동적 행동 양식과, 빈번한 

알코올 사용과 같이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과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Brumbach, Figueredo, & Ellis, 2009). 

반면, 물리적, 심리적 자원이 많거나 예측이 

가능한 조건의 환경에서는 지연시킨 만족 또

는 이익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은 느린 전략을 선택한다. 느린 전략을 선택

한 개인은 더 적은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많은 양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

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계획을 세우

며 사회적 규범을 보다 잘 준수한다(Brumbach, 

Figueredo, & Ellis, 2009; Rof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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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부모양육이 발달과정에서 불확실한 환

경으로 작용하여 개인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빠른 전

략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문제음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경제적 결핍, 불

안정한 애착, 부정적인 양육, 가족 내 높은 

스트레스는 아동기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다(Bereczkei & Csanaky, 2001; Chen & Miller, 

2012). 초기 양육 경험은 아동기의 예측 불가

능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발

달과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Belsky, Houts, & Fearon, 2010). 예를 들면, 아

동기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경험이 많았을수록 여대생의 성적 파트너가 

더 많았는데, 이는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

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으로 작용하여 여대생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성장에 투자하기보

다는 현재 자손의 번식 가능성을 높이는 빠른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Chisholm, 

1999).

빠른 전략은 장기적 결과보단 즉각적 이익

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여 위험감수성

향과 중독과 정적 상관이 있다(Nesse, 2002). 미

국 청소년 패널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경험

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경제적 빈곤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18-26세 성인의 높은 

충동성, 높은 범죄율과 알코올 사용을 예측했

다(Brumbach, Figueredo, & Ellis, 2009).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충동성은 알코올 사용의 증가와 알코올 관

련 문제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성격 변인이

다(양모현, 류준범, 이경순, 2014). 대학생 대상 

연구에 의하면 일반 음주자 집단에 비해서 위

험음주자 집단은 충동성이 더 높고 음주로 인

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보상민감성이 높았다(Lyvers, Duff, 

Basch, & Edwards, 2012).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즉각적 

이익추구를 선호하는 충동적 성격특성이 빠

른전략으로서 발달되었을 수 있다(Chisholm, 

1999; Daly & Wilson, 2005). 충동성은 위험 

감수 경향성과 무계획성을 특징으로 하며

(Eysenck & Eysenck, 1978) 빠르게 인지적으로 

결정 내리고 행동의 장기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민함이 부족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Patton, Stanford, 

& Barratt, 1995). 부유한 아동기를 보낸 성인과 

가난한 아동기를 보낸 성인을 비교했을 때 불

확실한 환경의 지표인 가난한 아동기를 보낸 

개인이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더 없다고 지각

하며 만족지연 능력은 낮고 충동성은 높게 

나타났다(Griskevicius et al., 2013; Mittal & 

Griskevicius, 201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

내연구결과, 아동이 부모양육을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높아졌으

며 그 관계를 충동성, 공격성이 부분매개하였

다(임정아, 김명식, 2018).

획득된 준비 모델(acquired preparedness model)

에 따르면 ‘획득된 준비성’이란 개인의 성격에 

따라 특정 학습 경험에 차별적으로 준비된다

는 것이다. 부정적 부모양육으로 인해 높은 

충동성이 발달된 사람은 충동성이 낮은 사람

보다 음주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

도를 발달시키게 되며, 그 결과 문제음주 수

준이 높아진다(Barnow et al.,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충동성이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충동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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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변인이 음주관련 인지변인을 통해 간접

적으로 문제음주 증가를 예측하기도 한다(박

선영, 2009; Anderson, Smith, & Fischer, 2003; 

McCarthy, Kroll, & Smith, 2001).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을 통해 불확실성을 경험한 

개인이 충동성이라는 빠른 전략을 선택하고 

충동적 성격이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더 중요

하게 인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문제음주를 

더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음주가 대학생활

에서 더 중요하고 피할 수 없다고 인식할수록 

학생들은 음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며 이로 인하여 문제음주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음주를 대학경험의 필수요소로 인식

할수록 술을 마시고자 하는 동기와 음주문제 

수준이 높았고(양난미, 2015), 실제로 음주량이 

증가하고 폭음의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Osberg et al., 2010).

성차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술을 더 자

주, 많이 마시며 많은 음주문제를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다(서경현, 2003; 양난미, 2010). 우

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의 차이가 크며(한소영, 이민

규, 신희천, 2005) 이로 인하여 음주행동에 대

한 기대도 남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남

성음주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는 남성이 보다 

허용적인 음주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줄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의 더 큰 문제음주로 이

어질 수 있다(정슬기, 2006).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에서 음주

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문제음주 정도가 

유의하게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정적 부모양육과 충동성의 관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의 양

육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모의 긍정적 양육과 여아의 자기조

절능력은 상관이 없었던 반면, 모의 긍정적 

양육과 남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충동성 

감소와 모의 긍정적 양육의 정적 관련성이 나

타났다(김영옥, 홍지영, 김세루, 김권일, 2008). 

부모애착이 남자 청소년의 비행 심각도를 

감소시킨 반면에 또래애착과 학교애착은 여

자청소년들의 비행 심각도를 감소시켰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남성의 적응에 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의미한다(Anderson, 

Holmes, & Ostresh, 1999). 하지만 일부 선행연

구에 의하면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애

착 및 양육의 영향이 여자에게서 더 크게 나

타난다고 보고하는 등(강지연, 오경자, 2011) 

부모양육과 자녀의 성격 형성 및 심리적응 관

계에서 성차는 발견되었으나 그 방향성이 일

관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과 충동성의 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예측은 

하지 않았다.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생애사 이론에 기반하여 아동기에 비수용적

이고 거부적인 부정적 부모양육을 경험했을수

록 충동성과 문제음주가 더욱 증가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충동성은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성격변인인 충동성이 대학생

활 음주 중요성 인식 발달에 영향을 끼침으로

써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획득된 준비 

모델에 기반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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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

증하였다.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종단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지되

어 왔다(Clark, Yang, McClernon, & Fuemmeler, 

2015; Schofield et al, 2017). 구체적으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부모가 수용

적이고 지지적이며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

을 더 할수록 대학생의 폭음의 빈도와 음주량

은 감소하였으며(Abar, 2012) 국내에서도 언어

적/정서적 학대, 부모의 별거 등을 포함하는 

성장기 스트레스 유발사건이 대학생 문제음주

를 예측하였다(정슬기, 2008). 따라서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와의 직접적인 경로를 포

함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부정적 부모 양육과 문제음주 사이의 

간접적 관계를 지지하는 다수의 매개연구가 

존재한다(김한나, 최윤신, 2015; 이은숙, 봉은

주, 2015).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적을수록 대학생의 알코올 남용 정도가 더 

심했고 우울이 이를 매개했다(Patock-Peckham 

& Mprgan-Lopez, 2007). 부모양육방식과 자녀

의 문제음주의 관계에서 충동성이 완전매개하

기도 하였다(Patock-Peckham & Mprgan-Lopez,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부모양육

이 문제음주를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매개

로 예측하는 연구 모형과(그림 1), 부정적 부

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효과를 가정하지 않

은 경쟁모형(그림 2)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가 

연합된 연극동아리를 통한 온라인 모집과 서

울 소재 여자 대학교 게시판 공고를 통해 이

루어졌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7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중 불성실하

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하고 365명의 자료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

령은 만 22세(SD=2.31)였고, 이 중 남자는 

139명(38.1%), 여자는 226명(61.9%)이었다. 모

두 대학 재학중이었고, 1학년은 23명(6.4%), 2

학년은 97명(26.9%), 3학년은 98명(27.2%), 4학

년 이상은 142명(39.4%), 무응답은 5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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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

지각된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Rohner(1981)의 부모 양육-행동 척

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로 김언주(1988)에 의해 번안되고 권순

명(1993)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

모 양육행동의 척도는 수용(예: 나와 함께 시

간을 보내기를 좋아하셨다)에 관한 15문항과 

거부(예: 나를 창피하게 하거나 비웃기도 하셨

다)에 관한 1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다.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1점에서 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적 양육행동을 역채점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부모의 양육행동을 비

애정적이고 거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

했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비수용적 양육이 .94이고 거부적 양육은 .84이

었다.

문제음주

문제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을 대한보건협회(2012)에서 번

안한 AUDIT-K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주정

도(예: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3문항, 알

코올의존(예: 지난 1년간 한번 술을 마시기 시

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

었습니까?) 3문항, 그리고 유해음주(예: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

까?) 4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8번 문항은 5점 척도(0-4점), 9-10번 문항은 3

점 척도(0, 2, 4점)로 점수범위는 0-4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정도가 심각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음주정도가 .92이고 알코올 의존은 .94, 

유해음주는 .92이었다.

충동성

본 연구에서는 Barratt(1959)이 개발한 Barratt 

충동성 검사(Barratt Impulsiveness Scale-11: BIS- 

11)를 허심양, 오주용, 김지혜(2012)가 타당화

한 총 30문항의 한국판 Barratt 충동성 검사

(BIS-11)를 사용했다. Likert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1점부터 

4점 사이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

는 인지충동성(예: 나는 집중을 잘 못 한다) 8

문항, 운동충동성(예: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

고 일을 한다) 11문항, 무계획충동성(예: 나는 

미래보다는 현재에 더 관심이 있다) 11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인지충동성은 

.92, 운동충동성은 .94, 무계획충동성은 .92이

었다.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양난미(2015)가 개발하고 타

당화한 한국판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척

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대학생활에서 음주

의 중요성 인식을 묻는 필수요소(예: 술과 대

학생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5문항, 관계요소

(예: 술은 대학생활에서 추억을 제공해준다) 4

문항, 정서요소(예: 우울할 때나 외로울 때 술

은 위로가 된다)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음주가 중요하다고 인

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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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Cronbach's α)는 필수요소는 .90이고, 관계

요소는 .83, 정서요소는 .81이었다.

자료 분석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

초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이상치 및 분

석에 사용된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 및 

간명도와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GFI, TLI, CFI, RMSEA 모형적합도 지수를 사용

하였다. GFI는 .90 이상이 권장되는 수용수준

이고 TLI와 CFI도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Bentler, 1990). RMSEA는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내고 .08 이

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05 이하이

면 좋은 적합도라고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했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Shrout & Bolger, 2002). 하지만 AMOS의 다중

매개모형은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결과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중매개에 대한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팬덤변

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 절

차에 따라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추정하

였다(배병렬, 2011).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

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

를 표 1에 제시했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

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댓값은 2 이하, 첨도

의 절댓값은 7 이하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분

포 가정을 충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WHO에서 제시하는 절단점에 따라 문제음

주자를 분류하였을 때, 8점 이상의 문제음주

자는 총 212명(남 103명, 여 109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58.2%)을 차지했다. 문

제음주자 중 간단한 조언이 필요한 저위험음

주자(8-15점)는 127명이었고 조언과 상담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위험음주자(16-19

점)는 44명, 알코올관련장애 진단평가가 필요

하고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음주자(20-40점)는 

41명이었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지각된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

식 및 문제음주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부정적 부모양육은 충동성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이(r=.29, p<.01), 충동성

은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r=.20, p<.01)과 

문제음주(r=.21, p<.01)와 각각 약한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은 

문제음주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6, 

p<.01).

연구모형 검증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관계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132 -

가정하는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χ2(37, 

N=365)=134.90(p< .001), TLI는 .915, CFI는 

.943, GFI는 .933, RMSEA는 .085(90% 신뢰구간

=.070~.101)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부

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관계를 가정

하지 않는 경쟁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χ2(38, 

N=365)=136.49(p< .001), TLI는 .917, CFI는 

.943, GFI는 .932, RMSEA는 .084(90% 신뢰구간

=.069~.100)로 모두 모형의 적합도 기준에 충

족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χ2(1, N=365) 

=1.59,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의 직접적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Abar, 2012)도 존재하지만 

간접적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이은숙, 봉은주, 

2015; Patock-Peckham & Mprgan-Lopez, 2006)가 

더 많고, 본 연구에서 역시 부정적 부모양육

과 문제음주의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지지되고 

통계적으로도 좀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충동성이 문

제음주를 예측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

가 유의했다.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와 경로

계수는 그림 3과 같다.

1 1-1 1-2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4-3

1. 부정적양육   1

1-1. 비수용적양육 .94** 1

1-2. 거부적양육 .87** .65** 1

2. 충동성 .29** .27** .25** 1

2-1. 인지충동 .34** .31** .32** .78** 1

2-2. 운동충동 .15* .09 .19** .81** .49** 1

2-3. 무계획충동 .25** .27** .15** .84** .47** .50** 1

3.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05 -.07 .01 .20** .09 .31** .09 1

3-1. 필수요소 -.09 -.12* -.02 .14* .03 .27** .04 .92** 1

3-2. 관계요소 -.05 -.08 .03 .12* .06 .23** .02 .89** .75** 1

3-3. 정서요소 .05 .05 .05 .27** .16** .31** .19** .76** .51** .55** 1

4. 문제음주 .08 .06 .10 .21** .12* .26** .15** .56** .46** .47** .55** 1

4-1. 음주정도 -.03 -.05 .01 .18** .07 .25** .11* .60** .51** .50** .57** .84** 1

4-2. 알코올의존 .08 .07 .09 .17** .13* .20** .11 .51** .43** .43** .48** .87** .62** 1

4-3. 유해음주 .14* .11* .14* .20** .13* .21** .18** .38** .27** .32** .41** .89** .56** .72** 1

평균 55.77 30.71 25.15 65.56 16.88 23.05 25.69 38.48 15.72 14.23 8.63 10.44 6.12 1.72 2.63

표준편차 14.74 9.62 6.50 9.31 3.35 3.65 4.43 9.29 4.63 3.11 3.04 7.47 3.02 2.16 3.47

왜도 .86 .39 .14 .02 .13 .25 .03 -.36 -.29 -.64 -.18 .92 -.23 1.49 1.67

첨도 1.10 -.28 3.87 -.18 -.45 -.09 -.31 .25 -.24 .87 -.60 .70 -.76 2.34 2.41

**p< .01, *p< .05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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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변수들 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원자료(N=365)

로부터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95% 신뢰

구간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효과 크기와 

95% 신뢰구간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

과,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

성 인식 사이에서 충동성이 갖는 간접효과(β

=.13), 충동성과 문제음주 사이에서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이 갖는 간접효과(β=.29), 부

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을 통해 문제음주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

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통해 문제음

주에 미치는 간접효과(β=.10)는 p<.01 수준에

서 유의했다.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과 문제음주 간에 

이중매개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

여 개별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배

병렬, 2011). 그 결과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

성을 통해 문제음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

주. ***p< .00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

그림 3.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부정적

부모양육 
→ 충동성 →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00 .13** .03 .10

충동성 →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 문제음주 -.02 .29** .15 .65

부정적 부모양육 → 충동성 → 문제음주

.00 .10** .02 .07부정적

부모양육
→ 충동성 →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 문제음주

주. **p< .01,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 경로계수임.

표 2.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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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

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순차적

으로 매개하여 문제음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주요변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결과

연구 모형의 성차를 검증하기 위한 다집단 

분석전에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의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과 문제음주에서 남녀의 평균 차

이가 유의(p<.001)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생활에서 음주를 더 중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음주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각된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경험(t=-1.28, p>.05)과 충동성

(t=-1.95, p>.05)에서는 남녀의 평균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다.

형태동일성 검증

남녀 대학생의 양육경험, 충동성,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문제음주 간의 관계가 성

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녀 집단의 

기저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로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여자집단의 모형적합도는 χ2(38, N=226)= 

101.150, TLI=.915, CFI=.941, RMSEA=.086, 남

자집단의 모형적합도는 χ2(38, N=139)=67.144, 

TLI=.930, CFI=.952, RMSEA=.075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모형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

증을 위해 측정모형에서 각각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과 

기저모형의 χ2값을 비교하였다.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 χ2값 차이에 의

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차이 

검증이 표본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한

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는 지수인 TLI와 RMSEA 지수를 확인하

였다.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

가 기저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측정동

일성은 기각되지 않는다(홍세희, 황매향, 이은

설, 2005). 이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 차이가 

미미하였기 때문에(△TLI=-.004, △RMSEA= 

.001) 측정동일성은 성립되었다.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163.303 76 .920 .945 .058

측정동일성 189.527 83 .916 .937 .059

구조동일성 197.003 87 .917 .934 .059

표 3.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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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일성 검증

남녀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동일

성 검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모형 내에 

존재하는 4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

을 가한 모형 4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함으로써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모

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χ2(4, 

N=365)=7.476, △TLI =.001, △CFI=-.003, △

RMSEA=0). 다만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동일성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1, 

N=365)=5.589, p<.05). 모든 경로계수에 동

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남녀집단 간 표준

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충동성에서 대학생

활 음주 중요성 인식으로의 표준화 경로계

수는 남자 대학생이 .42(p<.001), 여자대학생

이 .40(p<.001)이었고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에서 문제음주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남자 대학생이 .64(p<.001), 여자 대학생이 

.82(p<.001)로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부모양육에서 충

동성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된 계수는 남성

이 .59(p<.001), 여성이 .28(p<.01)로 여자 대학

생 집단에 비해 남자 대학생 집단에서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에 보다 강력한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모형은 부정적 부모양육에서 충동성에 

대한 경로를 제외하고는 남녀 집단에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다. 경로계수까지 동일성 제

약을 가한 모형은 그림 4에 제시했다.

논  의

아동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은 대학생과 같

은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의 문제 

음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Barnow, Schuckit, Lucht, Ulrich, & Freyberger, 

2002)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이 대학생 문제

음주로 이어지는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 

주. ***p<.001, **p<.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괄호 

안 계수는 여자)

그림 4. 요인적재치와 경로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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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본 연구는 생애사 이론과 획득된 준비 

모델을 근거로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 문

제음주의 관계에서, 성격 변인으로는 충동성 

그리고 인지 변인으로는 대학생활 음주 중요

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 정도가 

심할수록 대학생의 문제음주 정도도 더 심하

였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대학생의 충동성과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이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성차검증 결과에서는 아동기 부

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에 주는 영향이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에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

은 다음과 같다.

아동기 부정적 부모양육은 대학생 문제음주

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보다 충동성과 대학생

활 음주 중요성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

음주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양육이 문제

음주로 가는 경로에 빠른 전략인 충동성이 매

개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구 가설과는 달리 충동성은 문제음주

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대학생활에서의 

음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간접적으

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득된 준비 

모델에 기반한 대학생 음주연구는 충동적 성

격특성이 개인의 학습과정에 차별적으로 준비

되게끔 영향을 미쳐서 충동적이지 않은 대학

생들보다 충동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음

주사용과 같은 위험행동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Corbin, Iwamoto, & Fromme, 2011).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충동성이 문제음주와 

상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동성이 대학생활에서 음주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게 하여 문제음주 가

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기의 부모양육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

록 대학생의 충동성은 높았으며 충동성이 높

을수록 대학생활에서 음주의 중요성을 더 크

게 인식하였고, 이는 더 높은 문제음주를 예

측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 불확실한 

환경이 개인으로 하여금 빠른 생애사 전략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충동성과 문제

음주가 증가한다는 생애사 이론(Daly & Wilson, 

2005; Mittal & Griskevicius, 2014)과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 부모양육이 충동성과 같은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국내 연구와도 일치하

는 결과이다(이주연, 박성연, 1996).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기의 

부정적 부모양육은 충동성과 같은 개인의 성

격형성에 영향을 주고 형성된 부정적 성격변

인은 부정적인 행동적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대학생 문제음주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

은 대학생활에 대한 음주인식이었다. 이는 선

행 연구와도 일관되는 결과로(정슬기, 2006; 

Osberg, Billingsley, Eggert, & Insana, 2012) 대학

생활에서 음주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가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인임을 의미하며 음주에 대한 인지적 측면

이 문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보여준다.

문제음주에 대한 성차는 잘 알려져 있다(양

난미, 2010; 정원철,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 

모형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에서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인 간 관계의 강

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부

모양육과 충동성의 관계가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긍정적 양육과 충동성 감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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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가 남아에게만 나타났던 국내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김영옥, 홍지영, 김세루, 김권일, 

2008). 본 연구는 양육의 온정적 측면에서 부

모양육행동을 측정하였으며 부정적 부모양육

은 아동기에 경험한 비수용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기 불안정 

애착을 예측하는 부모행동과 유사한데(이지

영, 손정락, 2010),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

로 메타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불안정 애착과 

공격성, 품행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의 관계

가 여아보다 남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Fearon, Bakermans-Kranenburg, Van IJzendoorn, 

Lapsley, & Roisman, 2010). 본 연구는 외현화문

제와 관련된 충동성 변인과 부정적 부모양육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였기에, 앞서 언급한 메

타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남자 대학생에게서 

변인 간 관련 강도가 더 강하게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동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충동성의 관계에서 성차를 검증한 연

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성차

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첫째, 생애사 이

론과 획득된 준비 모델을 근거로 대학생의 문

제음주를 이해하는데 있어 불안정한 아동기 

환경, 빠른 생애사 전략으로서 충동성, 획득된 

준비성으로서 음주 인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양육행동과 문제음주, 양

육행동과 충동성, 충동성과 문제음주, 대학생

활 음주 중요성 인식과 문제음주의 관계를 밝

히기는 하였으나 이 변인들의 구조를 환경, 

성격, 인지, 행동으로 포괄하여 설명하는 논문

은 없었다. 둘째, 그동안 충동성과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그 관계에서 대학생활

에서의 음주인식이라는 매개변인의 측면을 다

루진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충동성에서 문제음

주로 가는 경로에서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

식이 완전 매개함을 확인하였으며 대학생의 

알코올 문제와 관련이 가장 큰 변인이 대학생

활에 대한 음주 중요성 인식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불확실한 아동기환경의 지표

로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설정해 충동성과의 

정적 관계를 확인하여 부모 양육의 질이 개인

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 작

용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상담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음주 문제가 있는 대학

생 내담자를 상담할 때 부모양육 경험에 대해

서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된 

아동기 경험 탐색을 통해 문제음주행동에 대

한 자기이해를 돕고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

는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와의 치유적 관계 형성을 통해 새

로운 긍정적 관계 경험을 내담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내담

자 상담 시 내담자의 충동성 조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조절능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개입들이 상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음주행동을 보이는 학생

이 센터에 내방한다면 상담사는 학생이 음주

가 대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에서

는 대학생 내담자의 음주 중요성 인식을 낮추

는 인지적 개입이 내담자의 문제음주행동 감

소에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활 

음주문화가 보다 안전하게 형성되도록 음주교

육 및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대학생 문제

음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

활에서 음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예방적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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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기 부

모의 양육은 대학생의 회상적 자기보고로 이

루어졌다. 따라서 설문 당시 연구 대상자의 기

분이나 상황이 아동기 양육 경험 회상에 영향

을 주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은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찰자가 아니라 자극

을 선택, 분석 및 조직화하는 적극적인 참여자

라는 관점에서(Michaels, Messe, & Stollak, 1983) 

연구대상자가 아동기의 부모양육행동을 어떻

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실의 정확도보다 사실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인식이 연구대상자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점이 지지되었다(Gecas 

& Schwalbe, 1986).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연

구에서는 회상적 보고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 양

육과 충동성,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 그리

고 문제음주와의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생애사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기 불안정한 환경의 지표로 부정적 부모

양육을 살펴보았지만 부모양육은 개인이 성장

할 때 경험하는 환경의 일부이다. 생애사 이

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아동기 불안정한 

환경으로 경제적 지위, 부모양육, 지역환경, 

부모 이혼, 사망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

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양육경

험 외에 개인이 성장 중에 노출되는 다양한 

환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어

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알

코올 문제와 충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

인 생물학적 요인이(Babor et al., 1992; Mcgue, 

Pickens, & Svikis 1992; Oquendo & Mann, 2000) 

고려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문제음주

와 충동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불안정한 

환경과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변인의 역할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을 구

분하여 탐색하지 못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이 아동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력이나 부모

의 양육 불일치로 인한 영향 탐색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부모 각각이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

(Patock-Peckham & Morgan-Lopez, 2006)도 있는

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부와 모의 부정적 

양육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

이다.

넷째, 연구대상자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연극동아리 학생과 서울 시내 여대생에 국한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

에는 103명의 서울시내 한 대학의 여대생과 

123명의 연극 동아리 여대생이 참여하였는데 

대학의 동아리에 술을 더 허용하는 문화가 있

을 수 있다. 춘천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들의 문제음주 비율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

는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김윤선, 김복

란, 2014).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연극 동아리 

여대생의 대학생활 음주 중요성 인식(t=5.55, 

p<.001)과 문제음주(t=6.29, p<.001)가 서울시

내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동아리가 대학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함을 고려하더라도(최성범, 최종인, 2009) 후

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

을 통해 부정적 부모양육과 대학생 문제음주

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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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Parenting Experiences and

College Students’ Problematic Drinking:

Impulsivity and Perceived Importance of

Drinking in College as Mediators

Ji Hye Park          Kyoung Ok Seol          Ji He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n integrated model of college students' problematic drinking based on Life 

History Theory and the Acquired Preparation Model. We hypothesized that adverse parenting experiences 

in childhood would promote fast life strategies, which promote the development of impulsivity. Impulsivity 

would lead to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drinking in college, which in turn predicts the increase 

in problematic drinking. In this study, 365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We found that adverse parenting 

in childhood predicted college students’ problematic drinking. As hypothesized, this link was mediated by 

impulsivity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drinking in college. We also tested whether this model would 

differ by gender. The result of the multiple 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is mediation model.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parenting experiences and impulsivity was 

stronger among males. Implications for alcohol related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and the development 

of an alcohol abuse prevention program were discussed.

Key words : adverse parenting, problematic drinking, college students, life history theory, acquired preparation model


